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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지애나 주지사와 경제·통상 협력 
강화방안 논의

- 통상교섭본부장, 미국 내 우리 투자기업 대상 관심과 지원 당부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31일(목), 방한 

중인 제프 랜드리(Jeff Landry)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면담*하고, 루이지애나주 

대상 한국 기업의 투자 등 한-미 간 경제·통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. 

  * Susan Bourgeois 루이지애나 경제개발청장, Gregory Rusovich 루이지애나 국제상업

위원장 등 배석

  이번 면담에서 정 본부장은 물류 요충지이자 미국 내 3위 천연가스 생산

주(州)인 루이지애나주와 석유화학을 비롯한 수소, 탄소 포집‧저장‧활용(CCUS) 

분야 등 협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. 나아가, 미국

과의 협력과 투자를 추진 중인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

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생산 및 탄소포집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

감축법 등 한-미 간 경제·투자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

주요 정책이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, 이는 한미 경제협력 강화 

및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.

  또한, 양 측은 한미정상회담, 캠프데이비드 정상 회의 등을 통해 한국과 

미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점에 동의하며, 양국 관계가 첨단

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히 강화되고 있고, 앞으로도 양국 발전을 위한 안정

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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